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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5.26.(화)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조달청,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 2026년 5월 26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4개의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 상향(2%p), 인공지능(AI)제품 가점 신설 등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인공

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5월 26일부터 시행(AI

제품 가점은 8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 ❶「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❷「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❸「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❹「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공공계약 물품․용역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하여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한다.

   * 공사 분야는 전 구간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여 올해 1월 30일부터 이미 시행 중

◈ 인공지능(AI) 적용 제품 신인도 가점(1.5점) 신설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1.5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제품' 확인 주체와 방법이

규정화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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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 보완

고용대비 장기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물품·일반

용역) 기준*을 개선하여, 가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 향상되도록 바로잡았다.

   *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

값을 비교하여 최근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면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며,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구매총괄과 담당자

기술서비스국 책임자

기술서비스총괄과 담당자

기술서비스국 책임자

건설기술용역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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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분야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개정(안)

* 공사 분야는 全 구간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여 ’26.1.30일부터 시행

분    야
(적용기준)

규    모
(추정가격)

적격심사
통과점수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안)

일반물품
고시금액(2.3억원) 미만(제조ㆍ구매)

85점
84.245% 86.245%

고시금액(2.3억원) 이상(제조ㆍ구매) 80.495% 82.495%

일반용역

시설분야
(시설물 청소･경비･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85점

87.995% 89.995%

학술연구용역

SW용역(일반),

폐기물처리용역,

화물육상운송용역,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

고시금액(2.3억원) 미만 84.245% 86.245%

고시금액(2.3억원) 이상 80.495% 82.495%

기술용역

10억원 이상 92점 79.995% 81.995%

5억 ~ 10억원 미만

95점

85.495% 87.495%

고시금액(2.3억원) ~ 5억원 미만 86.745% 88.745%

고시금액(2.3억원) 미만 87.745% 89.745%


